
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. 

4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.	  자녀들과의 반가운 만남과 늘 섬겨 주시는 귀한 

교회들을 방문하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	  또한 총회에 

참석하여 케냐 선교 보고를 드리고 여러 목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많은 격려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갈 

길에 대한 고민도 좀 더 깊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

총회를 마치면서 가진 아들과의 이박삼일 나이아가라 여행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	  미국 방문 

때마다 늘 제한된 시간밖에 같이 보낼 수 없었는데 이번 여행으로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열어가는 시간이 

되었습니다.	  사모가 아직 치과치료가 다 못 끝나 미국에 남아있어 또한 아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는 

말을 듣고 치과 치료만 목적이 아니라 18년을 두고 온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며 좋은 사랑의 

교제를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.	  저는 오랜만에 혼자 지내지만 동역 자들이 잘 섬겨주어 별 어려움 없이 

지냅니다. 

미국 방문중 특히 마음에 많이 남는 일은 한 성도의 남편에 대한 특심한 사랑이 암으로 죽어가는 마지막 

한 달을 가게를 닫고 남편 옆에 붙어 있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와 찬양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

품으로 보내었던 사건이었습니다.	  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깨닫게 

되었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백성을 내가 미리 포기하지 않으리라 결심도 하였습니다. 

케냐에 돌아와 첫 주일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니 역시 이곳이 저희가 섬겨야 할 곳이라는 

생각과 함께 설교자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동자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표정이 역력하게 느껴져 

감사하였습니다. 

동역 선교사들이 없었을 때에는 많은 일들이 밀려있었지만 이번에는 마이시키리아 교회 공사를 

비롯하여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 감사했습니다.	  그동안 미국에서 한 팀이 단기선교로 

다녀갔는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는 보고를 받으며 동역 자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하였습니다. 

아직 언어 연수와 문화 적응으로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잘 배우며 섬기려는 마음들이 

많아 좋은 동역 자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

케냐의 가뭄은 계속 조금씩 내리는 비로 많이 해갈되었지만 그동안 농사를 못 지어 양식 값이 20-‐30%씩 

올라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.	  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월급 외에 양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는데 오늘 

몇 곳의 슈퍼마켓과 리무루 시장 전체에도 케냐 사람들의 주식인 우갈리를 만드는 밀가루가 

아무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.	  정부에서 한 봉지에 90실링 (약 천원)으로 가격을 정하자 장사하는 

사람들이 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. 

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JSB 재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

기도 부탁드립니다. 

1.사모의 치과 치료가 잘 끝나 빨리 케냐로 돌아오도록 

2.동역선교사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(언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이 빨라지도록) 

3.마무리 단계에 있는 마이시키라아 공사가 잘 끝나도록 

감사합니다. 

박종렬선교사 드림 
  
  
	  


